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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부 잡티 개선과 미백을 위해 비타민C 화장품을 사용

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다. 그런데 비타민C 화장품 효과

를 제대로 알아두어야 할 사실들이 있다. 

‘머니투데이’에 따르면‘비타민C’는 미백 화장품에 

사용되는 대표적인 성분 중 하나이다. 비타민 C는 멜라

닌 생성에 작용해 피부 미백 효과와 피부의 묵은 각질을 

녹여 칙칙한 피부 톤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. 피부 속 

단백질 구성 성분이자 피부 탄력에 영향을 주는 콜라겐

의 생성을 촉진시키기도 하며, 피부 노화의 원인인 활성 

산소를 억제해 안티에이징 효과도 보인다.

화장품에 사용되는 비타민C 성분은 크게 ●순수 비타

민C ●비타민C 유도체, 이 2가지이다.

바르고 나서 열감이 느껴지고 따가웠다면‘순수 비타

민C’성분의 미백 화장품을 발랐을 가능성이 높다. 비

타민C는 pH가 3.5 산성 상태일 때 가장 흡수가 잘 되기 

때문에 피부에 발랐을 때 따가움, 작열감 등 피부 자극

이 느껴질 수 있다.

▣ 이렇게 바르세요!

비타민C 제품을 바를 땐 약산성 토너로 피부결을 정

리해 피부의 pH 수준을 약산성으로 맞추는 것이 좋다. 

이는 비타민 C가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.

또한 비타민C 화장품을 바른 직후 보습제를 바르는 

것은 추천되지 않는다. 비타민C를 바른 직후 피부 pH와 

유사한 수치(5.5~7)의 보습제를 바르면 pH가 높아져 흡

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. 하지만 비타민C를 발랐

을 때 피부 자극이 심하다면 보습제와 섞어 바른다. 비

타민C 성분이 덜 흡수되지만 피부 자극은 줄어든다. 민

감한 피부일 경우 처음엔 섞어 바르다가 점차 피부가 적

응하게 되면 나누어 바르면 된다. 순수 비타민C 성분 대

신 자극이 덜한 비타민C 유도체가 함유된 제품을 바르

는 것도 좋다.

비타민C 화장품을 소량씩 덜어 여러 번 레이어링해 바

르고, 비타민C 성분이 충분히 흡수될 때까지 기다리는 

것이 중요하다.

▣ 시너지 효과 내려면?

비타민C 화장품을 바를 땐 순수 비타민C 성분이 빛

과 열에 민감한 만큼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바르는 것

이 좋다. 또 비타민C 성분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비타

민E(토코페롤) 성분을 함께 바르는 것도 추천된다. 페룰

산, 코엔자임큐텐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함께 든 제품도 

좋다. 이러한 성분들이 비타민C 성분의 효능과 안정성

을 높여준다.

반대로 AHA나 BHA 등 화학적 각질 제거 성분이 든 

제품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. 피부 자극이 

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레티놀 성분 역시 비타민C와 함께 사용할 경우 피부에 

자극이 될 수 있다. 두 성분을 모두 사용하고 싶다면 아

침엔 비타민C, 저녁엔 레티놀 화장품을 각각 나누어 바

르는 것이 좋다.

▣  이렇게 보관하세요!

비타민C는 열과 공기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개봉 후에

는 뚜껑을 완벽히 닫아 냉장보관해야 하며 되도록 빠른 

시일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.

비타민C 화장품은 사용 중 노랗게 변색되기도 하는데, 

갈변이 심하지 않을 경우 사용해도 무방하다. 다만 갈변

이 심하게 진행됐다면 제품의 효능을 기대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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